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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계리 전문가 단체”

보 도 자 료
  보 도    배포 후 즉시   배 포   2020. 7. 21.

 책임자 서영일 사무국장(02-782-7440, seoil01@actuary.or.kr)
  총 3면

 담당자 정도희 팀장(02-782-7440, dh.jeong@actuary.or.kr)

제목: (사)한국보험계리사회, 국제계리사회(IAA) 총회 유치

◇ 전 세계의 보험계리 전문가, 2021년 가을 서울로 모인다.
 

  ㅇ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등의 지원을 받아 2021년 10월 10일∼
15일 IAA 서울 총회 개최 예정

ㅇ IAA 이사회, 찬성 105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 서울 개최 찬성

I 국제계리사회(IAA) 총회 서울 유치(2021.10) 확정

 □ (유치확정) 한국보험계리사회(회장 이재민)는 올해 6월 실시된 국제

계리사회(이하 “IAA”) 투표 결과에 따라 2021년 가을 IAA Council 

& Committee Meeting(이하 “총회”) 서울 개최 유치를 확정

◦ 2019년 6월 본 회의 정기총회 이후 회원들의 총의를 따라 IAA 서울

총회 유치를 위한 IAA 관계자와의 미팅, 유치 적합성 판단을 위한 

IAA 관계자의 현장방문 실사, 2019년 가을 IAA 도쿄 총회 벤치마킹

출장 및 서울관광재단과의 협업 등으로 이뤄낸 성과이며,

◦ 2021년 10월 10일~15일(사전 행사 포함, 6일 간) 각국의 보험계리사회 

대표단과 관련 인사를 초청하여 IAA 총회를 개최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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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효과) 한국의 보험산업은 규모(보험료 기준 7위)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선진 반열에 올라있는 반면 보험계리 부문의 국제 

위상은 미비한 수준이었으나, 이번 ‘21 총회 서울 개최를 통해 

한국의 보험계리 수준을 새롭게 세계에 알리고 한국 보험산업의 

국제적 위상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국은 2023년 도입 예정인 IFRS17* Full Adoption 국가로서   

IFRS17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7 (국제회계기준 보험계약)

◦ IAA 총회를 통해 한국이 IFRS17 도입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이슈들, 노하우(Know-how) 등의 값진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

여 한국 보험산업의 국제영향력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계

기로 마련하고자 함

[ 국제계리사회(IAA) Council&Committee Meeting 개요 ]

- IAA : 전 세계 101개국가의 계리사회(정회원 : 73, 준회원 : 28)를 회원으
로 보유한 국제기구로서 보험계리 관련 국제회의 개최, 전문서적 발간,

국제계리업무표준(ISAP) 제정 등의사업영위

- IAA 총회 :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개최되며, IAA 이사회 및 위원회

미팅에서 보험계리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진행하며, 포럼,

세미나등을통해보험계리관련이슈들을공유

- 최근 3개년 IAA 총회 개최국가및참가자현황

연도 국가 도시 참가자
2019 하반기 일본 도쿄 361
2019 상반기 미국 워싱턴 D.C 345
2018 하반기 멕시코 멕시코시티 320
2018 상반기 독일 베를린 392
2017 하반기 미국 시카고 388
2017 상반기 헝가리 부다페스트 428

※ 2020 상반기는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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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향후 추진 계획

 □ 총회 개최시점인 2021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본 회는 IAA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국제회의 지원 제도를 갖춘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 등과 적극 협업하여 총

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계획

[ 참고 : 2021년 총회 서울 개최 투표 결과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actua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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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제계리사회(IAA) 서울 총회 유치활동 사진(2매)

[사진 1]

- 이재민 회장(右)이 지난 IAA 워싱턴 총회(‘19.5)에서 당시 Gábor Hanák IAA 회장(中), 

Mathieu Langelier 現 IAA 사무총장(左)과 서울 총회 유치에 대해 논의

[사진 2]

- 지난 IAA 도쿄 총회(‘19.11)에서 ’21년 총회 개최지로 서울이 공식적으로 제안되는  

  장면 (당시에는 서울 개최가 5월로 제안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10월로 연기)


